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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올림픽이 반갑지 않다!
동양증권, 1개월간 석유화학제품 수입 감소 … 자동차 연료구매도 급감

동양종금증권은 8월12일 베이징(Beijing) 올림픽이 아시아 정유와 석유화학업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8월 동안 비중을 축소할 것을 조언했다.

황규원 연구원은 “베이징올림픽 전후 1개월 동안 대기오염 억제를 위해 화학기업의 가동이 중단되고 트럭 

수송이 엄격히 규제되면서 중국의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수입 수요가 줄고 있다”며 “차량용 연료 구매의 급감

에 따른 마진 감소는 9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규원 연구원은 8월 순수화학과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비중축소가 바람직하지만 LG상사와 SKC 등 영업실

적 개선 기업에 대해서는 매수를 권했다.

또 “LG상사는 자원개발 성과에 따른 영업실적 강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SKC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영

업실적 개선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입찰 공고 후 재매수를 권하며 “대한생명 상장으로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가

치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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